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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조사 무모쥐 피부조직에 도포한 애엽(Mugwort) 추출물의 주름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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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tiwrinkle effect of mugwort (Artemisia vulgaris) methanol extract in 
hairless mouse skin induced by UVB-irradiation. Hairless mouse were topically treated with the basic lotion 
alone (control), ascorbic acid (AA-0.5%, AA-1.0%, AA-2.0%, and AA-5.0%) and mugwort extract (ME-0.5%, 
ME-1.0%, ME-2.0%, and ME-5.0%) dissolved in a basic lotion. After topical treatment of 30 minutes, the 
animals were irradiated with increasing doses of UVB radiation (60～100 mJ/cm2) for 4 weeks. In our 
experimental condition, skin thickness of hairless mous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12.5～21.4%) in all ME 
group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Ra value, that is surface roughness parameter induced by skin wrinkling, 
was significantly decreased (23.7～31.1%) in ME-1.0%, 2.0% and 5.0%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Furthermore, Rq, Rz and Rt valu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to 11.2～21.2%, 19.8%～24.5%, and 14.2%～
22.7%, respectively. Wrinkle formation of ascorbic acid treatment group as reference group was inhibited, but 
its effect was less than ME treatment. Matrix metalloproteinase-1 activity was significantly inhibited (19.7～
22.6%)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nd collagen conten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bout 10%) whe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E could protect skin aging and wrinkle formation 
in hairless mouse from photo-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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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의 노화 현상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자연노

화 현상과 자외선, 담배, 및 환경오염 인자 등에 의한 외인성 

노화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외인성 노화 현상으로 특히 

자외선에 의한 노화 현상을 광노화 현상이라고 한다(1). 노

화 현상 중 주름의 형성 기전은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자연노화와 광노화에 의한 주름 형성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자연 노화 현상에 의한 주름 생성은 진피 조직 내의 섬유아

세포의 기능 저하로 인해 일어난다. 피부조직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은 합성이 저하되고, 콜라겐 분해효소인 콜라게나제

에 의해 분해된다. 이로 인해 조직 내 콜라겐은 감소되고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생기게 

된다. 광노화로 인한 피부 주름 형성은 자외선에 의해 콜라

겐의 합성은 촉진되나, 동시에 콜라게나제의 급격한 활성 

증가로 불규칙적인 콜라겐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피부 표면

이 거칠고 비대해 지며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된다(2,3). 피부

노화 현상에서 자연노화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인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를 효과적으로 차단

하는 것이 피부노화를 지연하고 억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광노화로 인한 피부 주름 형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진

피의 탄력 콜라겐과 다른 결합조직성분을 분해시키는 작용

을 하는 matrix metalloproteinase(MMPs) 활성은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in vivo와 in vitro 실험에서 활성이 

증가한다고 하였고(4-6), 광손상시 콜라겐이 감소하는 이유

는 MMP-1의 활성 증가로 콜라겐의 일부분이 잘려져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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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고 이 조각난 콜라겐에 의해 콜라겐의 합성이 저해되

어, 피부조직 내의 콜라겐 함량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7).

현재 피부 주름형성을 억제하는 물질로는 레티노익산과 

레티놀(8,9)의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dehydroepiandroster-

one(10), 인삼에서 추출한 ginsenoside Rg3(11), 플라보노이

드(12) 등이 주름 개선 및 피부 보호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애엽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국화과 다년생 식물인 쑥

(약쑥)의 약재명으로 잎 또는 잎이 붙은 윗가지를 따서 햇빛

에 말린 것이다. 애엽은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한약재로 이용

되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들의 피부 미용제품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애엽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능을 가진 

물질임이 밝혀져 있으나(13), 애엽 추출물의 주름 개선효과

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엽을 시료로 하여 애엽 추출물의 

도포가 피부 주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아스코르브산을 비교 대조군으로 하여 애엽 추출물과 

비교하여 보았다. 애엽 추출물과 아스코르브산이 함유된 스

킨로션을 각각 조제하여, 무모쥐의 피부에 도포하고, 자외선

을 조사하였을 때 무모쥐의 피부 두께변화, MMP-1의 활성 

변화 및 collagen 합성능을 측정하였다.

또한 주름의 형성 정도를 측정하여 주름 개선 효과를 비교

하였다. 피부의 주름 형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문가에 

의한 육안분석법과 replica를 통한 분석법 등이 있으며, 그 

중 replica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표면거칠기를 통한 스캐닝 

법과 영상분석법 등이 있다(14-16). 본 연구에서는 공학에서 

널리 사용되어 기기 사용이 용이한 표면거칠기 측정기를 이

용하여 주름 형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애엽 추출물 조제와 시약

실험에 사용된 애엽은 (주)화림 한약(부산)에서 구입하여 

잘게 썰어 시약용 1급 메탄올 80%에 3회 냉침한 후, 감압 

농축하여 동결건조해서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무게는 215.5 

g이었으며 수율은 10.8%였다. 

L-ascorbic acid는 Shinyo Pure Chemicals 사(Osaka, 

Japan)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

약들은 시약용 1급을 사용하였다.

도포액의 조제

도포액의 기본 로션은 에탄올, 프로필렌글리콜과 증류수

를 각각 30:50:20의 비율로 혼합하여 조제하였다. 대조군의 

도포액은 기본 로션으로, 실험군의 도포액은 애엽 추출물을 

각각 0.5, 1.0, 2.0 및 5.0%의 농도로 기본 로션에 녹여 조제하

였다. 그리고 비교군인 아스코르브산의 도포액도 애엽 추출

물과 같은 농도인 0.5, 1.0, 2.0 및 5.0%의 농도로 기본 로션에 

녹여 조제하였다.

실험동물

체중 20±2 g의 암컷 무모쥐(SKH hairless mice)를 바이

오제노믹스(한국)로부터 구입하여, 항온항습(22±2oC, 65± 
2% RH)하에서 12시간 싸이클(06:00～18:00)로 명암이 자동 

조절되는 동물사육실에서 2주간 예비 사육하였다. 무모쥐의 

사료는 샘타코에서 판매하는 NIH#31M 고형사료를 사용하

였다.

본 실험은 기본 로션만을 도포한 대조군, 애엽 추출물 

0.5% 도포군(ME-0.5), 1.0% 도포군(ME-1.0), 2.0% 도포군

(ME-2.0)과 5.0% 도포군(ME-5.0), 그리고 비교 실험군으로 

아스코르브산 0.5% 도포군(AA-0.5), 1.0% 도포군(AA- 

1.0), 2.0% 도포군(AA- 2.0)과 5.0% 도포군(AA-5.0)으로 나

누어 그룹당 5마리씩 총 9그룹으로 하였다.

시료의 도포 및 UVB 조사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도포액 50 μL를 무모쥐의 등부분에 

도포하고 30분 후 UVB를 조사하였다. 자외선(UVB) 조사량

은 예비실험을 통해 최소홍반량(minimum erythema dose: 

MED)을 측정하여, 처음 1주간은 마우스의 1 MED에 해당하

는 60 mJ/cm
2를 조사하였고, 그 다음 2주에서 4주까지는 2 

MED에 해당하는 100 mJ/cm2로 3주간 조사하였다. UVB의 

조사는 자외선조사기(Model CUBE 401, UVATEC Inc., 

USA)를 사용하였으며, UVB filter로 UVB만 조사되도록 하

였다. 자외선 조사량은 광측정기(Dr. Honle GmbH Co.; type 

UVA＋UVB, Germany)를 이용하여 UVB의 광량을 측정한 

후 조사시간으로 조절하였다.

피부 두께 측정

4주간의 도포처치 후 microcalliper(Mitutoyo Co., Japan)

로 무모쥐의 피부두께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마이크

로 캘리퍼는 0.01 mm까지 측정 가능하며, 두께에 일정한 

힘을 가할 수 있는 조절기능을 갖추고 있어, 같은 힘을 준 

상태에서 피부의 두께 측정이 가능하였다.

피부 주름 측정

피부 처치 및 4주 동안 자외선 조사를 실시한 무모쥐의 

피부를 실리콘 고무로 모사판을 제작하여 주름의 형성 정도

를 측정하였다. 무모쥐의 등부분에 지름이 1.5 cm가 되는 

원모양의 구멍이 뚫린 디스크를 부착하고 모사판 제작용 시

약을 혼합하여 무모쥐의 등부분에 얇게 펴 바르고 완전히 

말린 다음 디스크를 조심스럽게 떼어 내어 모사판을 제작하

였다. 모사판 제작은 온도 20～22oC, 습도 40～50%의 항온 

항습 상태에서 실시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모사판 제작용 

실리콘 고무는 SILFLO silicone impression material(Davis 

Healthcare Services Ltd.)을 사용하였다. 디스크는 습도 

65%, 온도는 18～20oC에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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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of surface roughness measuring instru-
ment (Surfcorder SE1200).

제작한 무모쥐의 피부 모사판은 표면 거칠기 측정기

(Kosaka Lab, Surfcorder SE1200, Fig. 1)를 이용하여 주름 

형성 정도를 측정, 분석하였다. 이 기기의 왼쪽 끝에는 다이

아몬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리플리카를 고정시키

고 기기를 작동시키면 다이아몬드 부분이 좌우상하 이동되

면서 리플리카의 표면 거칠기가 측정된다. 측정된 거칠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의 정도는 Ra, Rt, Rz 및 Rq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Ra(arithmetric average roughness)는 주름

의 프로필의 중간선과 프로필이 이루는 거리를 적분하여 프

로필의 중간선의 길이로 나눈 값으로 피부의 평균 거칠기를 

나타낸다. Rq(root mean square roughness)는 제곱근 평균 

거칠기로 표면 윤곽을 적분하여 계산한 값이다. Rt(skin 

roughness)는 주름 프로필 중 가장 높은 꼭대기 값과 가장 

낮은 계곡의 값의 차이를 의미하며 주름의 깊이 정도를 알 

수 있다. Rz(average roughness)는 평균 거칠기 값으로 주름 

프로필을 X축을 따라 균등하게 5개로 분할한 후 각각의 Rt 

값을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 값이다(16).

MMP-1과 콜라겐 생성량의 측정

피부조직을 떼어낸 후 4oC의 완충용액(10 mM phosphate 

buffer＋1.15% KCl＋5 mM EDTA, pH 7.4)을 사용하여 피

하지방을 제거하였고 Kim과 Lee의 방법(17)에 따라 피부조

직 균질액을 만들었다. 즉 피부조직을 잘게 자른 후 피부조

직의 10배에 해당하는 완충 용액을 가하여 hand homoge-

nizer로 마쇄하였으며, 마쇄액을 3,000×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 하여 그 상층액을 피부조직 균질액으로 하였다.

C-peptide의 측정은 procollagen type 1 C-peptide en-

zyme immunoassay kit(Takara Bio Inc., Japan)를 사용하

였고, MMP-1(matrix metalloproteinase-1)의 활성은 RPN 

2610 kit 시약(Amersham Biosciences, USA)으로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Minitab package 프로그램(v 14, 한글판)을 

사용하여 one-way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p< 

0.05, p<0.01 수준에서 Fisher의 최소유의차 검정법을 이용

하여 각 실험군 평균치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피부 두께 변화

피부노화에 따라 일어나는 피부 두께의 변화는 자연노화

와 광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피부 두께는 자연노화에 따

라 콜라겐 등의 결합조직 합성 저하로 인해 얇아지나, 자외

선 등에 의한 광노화시에는 피부의 진피층 보호를 위해 각질

층의 형성이 증가하여 피부의 두께는 두꺼워진다(18). 광조

사에 의한 광노화 현상으로 피부의 두께가 두꺼워졌다는 것

은 그만큼 광노화에 의한 피부 손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애엽 추출물과 아스코르브산 도포군의 피부 두께의 변

화는 Table 1과 같다. 애엽 추출물 도포군은 대조군에 비해 

12.5～21.4%의 유의적인 두께 감소효과가 있었다(p<0.01). 

그러나 아스코르브산 도포군은 유의적인 두께 감소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애엽 추출물의 도포가 아스

코르브산에 비해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함을 의미한다. 

Simon 등(8)은 all-trans retinoic acid 도포 후 UVB를 조사

하였을 때의 피부의 두께 변화는 미시료 도포군에 비해 약 

50% 정도 두께가 감소했다고 하였다. 애엽 추출물의 피부 

두께 감소 효과는 최대 20% 정도로 전술한 연구에 사용된 

retinoic acid의 활성보다 낮았으나, UVB의 조사량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주름 형성의 변화

표면 거칠기 측정기로 피부주름의 형성정도를 알아보았

다. Ra값에 의한 피부주름의 형성 정도를 평가해 본 결과

(Fig. 2), 애엽 메탄올 추출물 도포 그룹에서 추출물 농도 

증가에 따라 Ra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즉 대조

군의 Ra값이 14.99±2.26 mm인데 비해 ME-1.0, ME-2.0과 

Table 1.  Effect of mugwort extract on skin thickness of 
UVB-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Groups     Skin thickness (mm)

  Control 1.24±0.041) 100.0±3.2%
  ME-0.5
  ME-1.0
  ME-2.0
  ME-5.0

0.99±0.06**
1.00±0.08**
1.09±0.06**
0.98±0.08**

 79.3±4.8%2)
 80.7±6.5% 
 87.5±4.8%
 78.6±6.5%

  AA-0.5
  AA-1.0
  AA-2.0
  AA-5.0

1.12±0.13
1.12±0.21
1.14±0.12
1.07±0.20

 90.2±10.5%
 90.2±16.9%
 92.0±9.7%
 86.2±16.1%

ME-0.5, ME-1.0, ME-2.0, and ME-5.0: mugwort methanol ex-
tracts skin lotion of 0.5, 1.0, 2.0, and 5.0%; AA-0.5, AA-1.0, 
AA-2.0, and AA-5.0: ascorbic acid skin lotion of 0.5, 1.0, 2.0, 
and 5.0%.
1)
Mean±SD (n=5). 2)Percent of control values. 
**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자외선 조사 무모쥐 피부조직에 도포한 애엽(Mugwort) 추출물의 주름개선 효과 1139

Ra (arithmetric average roughness)

****
** *

**

0

5

10

15

20

25

control 0.5 1.0 2.0 5.0 

Concentration (%)

R
a 

va
lu

e 
(m

m
) .

Mugwort methanol extract
Ascorbic acid

Fig. 2. Antiwrinkle effect of mugwort methanol extract de-
termined by arithmetric average roughness (Ra) on UVB- 
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ME-5.0 도포군은 11.44±1.74 mm, 10.73±0.58 mm과  

10.33±1.32 mm으로 각각 23.7%, 28.4%와 31.1% 감소하였

다. 또한 ME-1.0, ME-2.0과 ME-5.0에서 모두 유의적인 상

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p<0.01). 비교 대조군으로 실시한 아

스코르브산 도포 그룹은 AA-2.0(26.9%, p<0.01)과 AA-5.0 

(19.1%, p<0.05)에서 유의적인 감소 효과가 인지되었다.

Rq값으로 측정한 피부주름의 형성 정도도 Ra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Fig. 3). 애엽 추출물 도포 그룹에서는 

추출물의 농도 증가에 따라 Rq값이 감소하였으며, ME-1.0 

(16.50±2.66 mm), ME-2.0(15.39±3.62 mm) 및 ME-5.0 

(14.64±2.52 mm)에서 모두 11%～21%의 유의적인 감소 효

과를 보여 주었다. 아스코르브산의 경우에도 대조군에 비해 

Rq 값이 감소하였으며, AA-2.0 그룹에서는 23.5%의 높은 

감소 효과를 보여 주었다. Ra의 경우처럼 Rq에서도 항주름 

효과는 아스코르브산보다 오히려 애엽 추출물에서 더 높은 

유의성을 보여 주었다.

Rt의 변화는 Fig. 4에 나타내었다. Rt는 깊은 주름의 형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이용할 수 있다. 대조군의 

Rt값이 116.65±24.59 mm로 애엽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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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tiwrinkle effect of mugwort methanol extract de-
termined by root mean square roughness (Rq) on UVB-ir-
radiated hairless mous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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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tiwrinkle effect of mugwort methanol extract de-
termined by skin roughness (Rt) on UVB-irradiated hair-
less mouse skin.

도 증가에 따라 주름의 형성 정도는 약간씩 감소하여, 

ME-1.0(100.07±18.83 mm) 도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14.2%로 감소하였고, ME-2.0와 ME-5.0 도포군은 94.69± 
14.96 mm와 90.10±6.43 mm으로 18.8%와 22.7%의 유의적

인 감소 효과가 있었다. 아스코르브산 도포군에서 AA-0.5 

그룹은 대조군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AA-1.0 그룹은 

103.92±10.86 mm으로 약 10.9%의 유의적인 주름 개선효과

가 있었고(p<0.05), AA-2.0 그룹은 83.23±7.43 mm으로 

28.6%의 유의적인 주름 개선효과를 보여 주었다(p<0.01). 

Rz값은(Fig. 5), 대조군의 경우 76.36±13.56 mm(100.0%)로, 
애엽 메탄올 추출물 ME-1.0(61.27±9.41 mm) 도포군이 

19.8% 감소하였고, ME-2.0(59.45±8.17 mm) 도포군은 

22.1% 감소하였다. 가장 높은 농도인 ME-5.0 도포군에서는 

57.63±7.26 mm로 24.5% 감소되었다.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

에서도 ME-1.0와 ME-2.0에서는 p<0.05에서, ME-5.0는 

p<0.01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AA-2.0 도포군은 위

의 Ra와 Rq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

(p<0.05).

이처럼 피부 모사판을 이용한 주름 측정으로 애엽 메탄올 

Rz (averag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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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tiwrinkle effect of mugwort methanol extract de-
termined by average roughness (Rz) on UVB-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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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mugwort methanol extract on collagen 
formation of hairless mouse skin exposed to UVB irradiation

Groups   Collagen formation (ng/mg protein)

Control  219.21±22.611) 100.0±10.3%
ME-0.5
ME-1.0
ME-2.0
ME-5.0

 220.38±28.42
 233.27±13.31
 247.34±36.94*
 244.99±16.62*

100.5±13.0%2)
106.4±6.1%
112.8±16.9%
111.8±7.6%

AA-0.5
AA-1.0
AA-2.0
AA-5.0

 233.27±29.49
 235.62±23.06
 248.51±14.21*
 246.17±32.23*

106.4±13.5%
107.5±10.5%
113.4±6.5%
112.3±14.7%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1)Mean±SD (n=5). 2)Percent of control.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추출물의 높은 주름 개선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고, 주름 측

정을 위한 파라미터에서는 Ra치에서 가장 높은 유의성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아스코르브산과 비교하여도 탁월한 

주름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콜라겐의 생성량 변화

피부를 이루고 있는 주 단백질인 콜라겐은 피부조직의 진

피에 존재하는 섬유아세포에서 합성되는데, 먼저 procolla-

gen이 합성되고 활성 collagen은 procollagen에 결합된 C- 

peptide가 분해되어 형성된다. 피부 균질물의 C-peptide 함

량을 측정하면 활성화된 콜라겐 함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20).

애엽 추출물을 도포한 실험군의 콜라겐 생성량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C-peptide의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군의 콜라겐 함량은 219.21±22.61 ng/mg 
protein(100%)이었으며, 애엽 추출물 도포군인 ME-2.0와 

ME-5.0 도포군에서는 각각 247.34±36.94 ng/mg protein과 

244.99±16.62 ng/mg protein으로 대조군에 비해 12.8%와 

11.8%의 유의적인 증가효과가 있었으며(p<0.01), 아스코르

브산의 경우에도 AA-1.0, AA-2.0와 AA-5.0 도포군에서 아

스코르브산의 농도 증가에 따라 콜라겐의 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7.5～12.3%; p<0.05). 이처럼 애엽 추출물 도포

군은 대조군에 비해 콜라겐 생성량이 증가하였고, 아스코르

브산 도포군과 비교해도 콜라겐의 생성량이 더 증가하였다. 

콜라겐의 합성을 유도하는 물질로는 비타민 A와 글루타민 

등이 알려져 있다(21,22).

Matrix metalloproteinase-1(MMP-1)의 활성 변화

Matrix metalloproteinase는 결체조직을 분해하는 효소계

로서 구조적으로는 엔도펩티다아제에 속한다. 인간에게는 

약 16종의 MMPs들이 존재하며 MMP-1은 섬유아세포

(fibroblast)와 각화세포(keratinocyte)에서 합성되며, 자외

선 조사 초기 개시 반응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콜라겐의 분해 

및 대사에 관여한다. MMP-1의 활성을 측정한 실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조군의 MMP-1 활성을 100으로 보았을 

Table 3. Effect of mugwort methanol extract on MMP-1 ac-
tivity of hairless mouse skin exposed to UVB irradiation

  Groups     MMP-1 activities (ng/mg protein)

  Control 142.43±10.551) 100.0±7.4%
  ME-0.5
  ME-1.0
  ME-2.0
  ME-5.0

130.12±16.12
114.88±7.32**
110.19±10.05**
110.19±11.30**

 91.4±11.3%2)
 80.7±5.1%
 77.4±7.1%
 77.4±7.9%

  AA-0.5
  AA-1.0
  AA-2.0
  AA-5.0

128.94±7.32
125.43±7.32*
124.26±8.85*
124.26±10.63*

 90.5±5.1%
 88.1±5.1%
 87.3±6.2%
 87.3±7.5%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1)Mean±SD (n=5), 2)Percent of control. 
*p<0.05,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때 애엽 메탄올 추출물 도포군에서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감소하였다. ME-1.0(114.88±7.32 ng/mg protein), 
ME-2.0(110.19±10.05 ng/mg protein)와 ME-5.0(110.19 

±11.30 ng/mg protein) 도포군은 각각 19.3%, 22.6%와 

22.6%의 활성 저해능을 보여주었다. 아스코르브산의 경우

에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AA-1.0, AA-2.0

와 AA-5.0 도포군의 경우 비슷하게 감소하였다(12%). 이처

럼 애엽 메탄올 추출물 도포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1의 발현을 억제하여 콜라겐의 분해를 저해하였으며, 

또한 아스코르브산보다 효과적으로 MMP-1의 발현을 저해

하였다.

Park 등(23)은 애엽 추출물이 자외선에 의해 유도된 프리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항산화효소들의 활성을 증

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애엽 메탄올 추출물

을 피부에 도포 후 광노화를 유도했을 때, MMP-1 발현이 

감소하였고, 콜라겐의 합성은 증가하였으며, 피부 두께 비대 

및 피부 주름 형성이 억제되었다. 이것은 애엽 추출물이 피

부의 광손상을 저해하여 피부의 노화 현상을 효과적으로 저

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광손상 저해효과는 자외선에 의해 형성되는 프

리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 애엽에 함유

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프리 라디칼 소거능을 가진 물

질들은 페놀기, conjugated double bond, C=O, N=O 기와 

같은 흡광도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에

서 페놀기를 가진 대표적인 물질이 플라보노이드이며 일부

는 자외선 영역에서 높은 자외선 흡수 활성을 가진다(24). 

쑥 추출물 중 flavonoid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여러 보고

(13,25,26)를 통해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애엽의 항산화 활

성 및 자외선 흡수 활성의 유효성분으로 추정된다.

요   약

무모쥐의 등에 애엽 추출물과 아스코르브산 함유 스킨로

션을 도포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여 애엽 추출물과 아스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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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산의 주름 개선 효과를 알아보았다. 애엽 추출물 도포군의 

피부조직 두께는 대조군에 비해 12.5～21.4%의 유의적인 감

소 효과를 보였다. 표면 거칠기 측정기에 의한 피부 주름의 

형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Ra값은 ME-1.0, ME-2.0과 

ME-5.0 도포군에서 23.7～31.1%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p<0.01), Rq치는 ME-1.0, ME-2.0와 ME-5.0에서 11.2～

21.2%, Rz의 측정치에서는 ME-1.0(19.8%), ME-2.0(22.1%), 

ME-5.0(24.5%) 그룹에서 대조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Rt치는 ME-1.0, ME-2.0와 ME-5.0 그룹에서 농도 증가에 

따라 14.2%에서 22.7%의 유의적인 감소효과가 있었다. 아스

코르브산 도포그룹은 애엽과 비슷한 감소효과를 보여주었

지만, 애엽의 주름 개선효과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MMP-1 

활성은 애엽 메탄올 추출물 그룹에서 19.3%～22.6%까지 감

소하였고, 콜라겐의 생성은 ME-2.0과 ME-5.0그룹에서 

10% 정도의 유의적인 증가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애엽 메

탄올 추출물은 피부의 광손상에 대한 피부 보호 및 피부의 

주름 개선효과가 탁월하고,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인 아스코

르브산보다 그 효과가 우수하여 피부노화 현상과 주름 개선

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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